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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로 그리는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은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산업에 어떻게 융합될지, 

어떠한 새로운 산업을 열게 될지에 대해 살펴본다. 

미래 6G 패권 다툼

2021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히데요시 전 일본 총리

의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이동통신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중

국을 견제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논의됐다. 이미 서비스를 시작

한 5세대(5G)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6세대(6G) 이동통신과 관련해 

양국이 45억 달러(약 5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오픈랜(Open RAN, 개방형 무선 접

속망)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논의는 그간 이동통신 네트워크 분야

에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에 대한 우려와 미래 6G 패권 

다툼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2000년 초반 IEEE802.16/WiMAX, IEEE802.11/WiFi, 

3GPP 표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당시 중국의 화웨이와 ZTE

는 세계를 이끄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이 흐른 2010년대부터는 이동통신 비즈니스를 이끌

어 나가는 대표기업이 됐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는 중국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 2017년 

세계대학랭킹 Telecommunications 영역을 보면 중국은 10위 

안에 칭화대를 비롯해 4개 대학이, 미국은 텍사스 오스틴대(4위)

채찬병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

IEEE Fellow, IEEE T-MBMC 저널 편집장, 
IEEE 석학연사, 한미 6G 공동연구 PI,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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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사. 1980년대 음성 전달을 위한 1G 시스템부터 2030년께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6G 시스템 도식  출처 : 인터넷

와 조지아공대(8위)가 들어 있다. 하지만 2020년 랭킹을 보면 상

위 10개 대학 중 7개가 중국 대학이며, 1~5위까지를 모두 차지했

다. 이는 컴퓨터, 과학 등 타 분야에서의 랭킹과 매우 다른 경향이

다. 일찍이 중국은 이동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0년대 

초부터 대학 및 기업에 많은 투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G∼5G 시대
이동통신은 약 1980년부터 시작돼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인류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다<그림 1>. 그럼 1G에서 5G까지의 기술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1G는 국내에서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 SKT)가 상용화했

다. 지금은 제법 생소해진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이었고 오로지 음

성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당시 전화기에 선이 달려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고, 1980년대 중반 카폰, 휴대

폰이 대략 150만 원(현재 화폐 가치로 500만 원 추정) 정도로 매우 

비싼 제품이었다.

2G의 경우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1990년 중반에 등장했다. 

1991년 핀란드에서 첫 디지털 시스템(GSM)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1996년 CDMA 기반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당시 여러 회사가 011, 017, 018, 019 등 다양한 국번을 

사용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3G 시대가 시작됐다. 전송 속도가 제법 빨라

져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다. 3G는 광대역, 그리고 고

도화된 CDMA(W-CDMA) 기술이 적용됐다. 전송 속도가 빨라진 

만큼 화상전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2001년 10월 일본에서 세

계 첫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3G EV-DO를 2002년 상

용화했다. 3G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2007년, 통신네트워크 시장을 

뒤흔든 혁신적 제품인 아이폰이 출시됐다. 이는 전화기, MP3플레

이어인 아이팟,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초소형 고성능 컴퓨터였다. 

3G에서 4G는 제법 짧은 시간에 진화했다.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

식(Orthonog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이라

는 새로운 통신 기법을 적용해 전송 속도를 3G 대비 18배가량 높였

다. 그리고 4G에서는 LTE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

게 됐다. 4G는 20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국

내에서는 2011년 서비스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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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 만큼,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는 매우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림 2> 왼

쪽은 2005년 베네딕토 16세의 교황 취임식 날 모든 참석자는 성스

러운 순간을 실제 눈으로 담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8년 뒤 2013년 

교황 프란치스코 취임식 장면은 너무나 달랐다. 모든 사람이 스마

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했던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다.

5G는 2019년 한국에서 세계 첫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5G는 4G

와 달리 전송 속도를 올리는 것 외에 ‘초저지연’ ‘초연결’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기에 단순히 사람 간의 정보 공유 외에 사물과의 통

신도 시작된 것이다. 

<그림 3>은 2017년 세빗(CeBIT) 전시회에서 독일 드레스덴대가 

시연한 택타일 인터넷 기술이다. 가상현실(VR) 글래스를 착용하

고 눈앞에 있는 공을 잡는 시도인데, 통신 및 컴퓨팅 지연에 의해 

쉽게 잡지 못하는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유튜브 링크 혹은 큐알

코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저지연이라는 기술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재미있는 실험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G를 통해 이제 사람 간의 연결을 벗어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약 1조 개의 센서가 인

터넷에 연결되면 ‘높은 사회 연결성’을 통해 사람들이 더욱 긴밀하

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꿈은 5G에

서 아직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

나, 우리가 그린 미래가 5G 기술로 달성하기에 너무 먼 얘기였을 

수도 있다.

6G란 무엇인가? 

이제 모든 사람이 5G의 고도화와 함께 6G를 얘기하고 있다. 6G

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서둘러 6G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국 정상회담의 화제는 6G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를 주도

할 핵심 키워드로 6G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18년 개봉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물리 세계와 가상 

W I T H

<그림 3> 독일 드레스덴대가 2017년 CeBIT에서 전시한 저지연 체험 실험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fgabOxGqdvg&t=40s

<그림 2>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 모습. (왼쪽) 2005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취임식, (오른쪽)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식

2005. 4. 4 201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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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VR이 지배하는 2045년을 배경으로 이

야기가 진행된다. 실제 사람과 만나지 않고도 마치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햅틱 장비

와 함께 6G 이상의 이동통신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6G로 진화가 이루어지면 더 다양한 감각의 정보도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

각 등 5가지의 감각이 있다. 1G에서 4G를 통해 우리는 시각 및 청

각 정보에 대한 전달을 경험해 보았고, 5G에서 감각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후각과 미각은 어떨까? 이제 여행을 가기 전 들르는 면

세점에서 친구의 부탁을 받은 향수의 향기를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멀리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 맛을 어렵게 전화로 설

명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향기 정보와 맛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

가 올 것이고, 이게 6G 혹은 그 이후 세대 이동통신에서 이루어질 

일이라 생각한다. 

6G는 매우 다양한 그룹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학계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그리고 해외 여러 기관에서도 서둘

러 6G 백서를 내고 있다. 백서에서는 각 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기술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국내 대표 민관 합동 기관인 5G포럼 

및 삼성리서치에서 논의한 내용을 주로 소개한다. 

미래의 무선통신 기술로 구현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인

간뿐만 아니라 기계 및 기타 다양한 사물을 함께 연결할 것이다. 

확장현실(XR) 디스플레이, 햅틱 센서 및 액추에이터, 전자 냄새 

및 전자 미각, 뇌 인터페이스와 같은 새로운 인간-기계 인터페이

스의 발전 덕분에 연결된 사용자는 가상으로 생성되거나 발생하

는 진정한 몰입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연결된 기계는 기계인식, 로봇공학 및 AI의 발전으로 인해 

원하는 대로 초고속·초정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능적이고 자

동화돼 있다. 이 인간과 기계는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뿐만 아니

라 현실 세계를 복제하고 수많은 고급 센서를 사용해 생성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는 복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에게

는 가상 경험을 제공하고 현실 세계의 기계에는 전산화된 제어

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어야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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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G Megatrends & Motivation on Driving Factors

CONNECTED INTELLIGENCE

PHYSICAL WORLD

DIGITAL WORLD
OPEN NETWORK ARCHITETURE

Ultra Precise and FastTruly Immersive

Trustworthy Communication Computing
Convergence

Native AI

Expanded Coverage

Real-time
Interaction

Sensing
Data

Control &
Experience

In-network
Computing

<그림 4> 5G포럼에서 발간한 6G 개요
출처 : 6G Technology Trends, 6G Working Group White Paper, 5G Forum, Feb.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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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엄청난 양의 컴퓨팅이 네트워크와 장치 전체에 분할 및 분산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디지털 세계를 물리적 세계와 연결하기 위

해 6G는 물리적 세계의 모든 곳에서 엄청난 양의 실시간 센싱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인간의 몰입감·자동화된 기계의 실시간 제어 

컴퓨팅, 인간과 기계가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

를 물리적 세계로 다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6G 기술 트렌드

6G 무선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은 빠르게 이동하는 향상된 이동

성을 지원하면서 모든 곳(거시적·미시적 규모)을 연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적용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화된 기

계, 동시에 기존의 셀룰러 개념을 넘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발전

시켜 훨씬 더 나은 연결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활

성화 기술의 이러한 측면은 <그림 5>와 같이 ‘셀룰러를 넘어선 범

위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 엄청난 양의 감지 및 컴퓨팅 데이

터 전달을 위해서는 6G가 수천억 개에 달하는 각 모바일 장치에 

훨씬 더 높은 데이터 속도(예 : 수십 Gbps)를 제공해야 한다. 이

러한 이유로 테라헤르츠 대역 및 광대역과 같이 새롭고 더 넓은 

스펙트럼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다. 또한 새로운 스펙트럼을 사용

하려면 새로운 안테나 기술과 전파 방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존 

스펙트럼(예 : 6GHz 이하)의 시간적·지리적 활용 효율을 획기적

으로 개선해야 한다. 구현 기술의 이러한 측면은 ‘새로운 스펙트

럼 및 안테나 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6G 무선 네트워크는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전달

해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된 엄청난 양의 컴퓨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시스템 자원(무선, 네트워크, 컴퓨팅 등)과 

네트워크 운영은 실시간 최적화돼 성능을 보장하고 로컬, 조인트, 

종단간(E2E) AI로 구성된 종합 AI 기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단말국(UE), 기지국(BS), 코어 네트워크 및 서버를 포함한 모든 

엔티티를 비롯하여 6G 무선 네트워크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구현 기술의 이러한 측면

은 ‘연결된 지능을 위한 기본 AI’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G를 위한 무선 접속 기술은 테라헤르츠에서 최대 수

W I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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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G Technical Trends

COVERAGE AND NETWORK TOPOLOGY BEYOND CELLULAR NEW SPECTRUM AND ANTENNA TECHNOLOGIES

NATIVE AI FOR CONNECTED INTELLIGENCE NEW RADIO ACCESS TECHNOLOGIES

• Expanded Coverage and Enhanced Mobility
• Enhanced Connectivity and Service Continuity

• Automated Real-time Optimization of Everything
• Sensing / Computing / Control / Experience /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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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Spectrum: THz, FSO
• Metamaterial / Intelligent Surface / LoS 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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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agation Environment Aware
- Spectrum Sharing

- Carrier Aggregation
- Multi-Connectivity

• For Various BW and Spectrum: Sub6GHz ~ THz an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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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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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G 기술 트렌드  
출처 : 6G Technology Trends, 6G Working Group White Paper, 5G Forum, Feb.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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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삼성리서치에서 제안한 6G KPI  
출처 : 6G White Paper, Samsung Electronics, July 2021

GHz의 초광대역과 최대 테라bps(Tbps)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광대역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초거대 연결 및 광대역 초신뢰성 저

지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므로 파형, 변조, MIMO(다중입력 다

중출력), 다중 액세스, 채널 코딩 등은 ‘새로운 무선 액세스 기술’

로 분류될 수 있다.

삼성은 2020년 7월 6G 백서를 발간했고, 7가지 핵심 성능 지표

(KPI)를 제시한 바 있다(삼성백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전송률은 

1Gbps, 최대 전송률 1Tbps, 10-7의 전송 신뢰도, 1km² 면적에 

107개의 연결 밀도, 0.1ms 공중 전송 지연 시간,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은 5G 대비 2배다. 

이는 기존 5G에 비해 꽤 높은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요소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각 핵심 기술을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지면

상의 한계가 있다.  

6G 시대 그리 머지않았다

본 기고에서는 2030년 이후의 시간 프레임을 고려해 모바일 장

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핵심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6G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기술 동향에는 셀룰러를 넘어선 

네트워크 토폴로지, 새로운 스펙트럼 및 안테나 기술, 연결된 인텔

리전스를 위한 기본 AI, 새로운 무선 액세스 기술을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6G를 통해 그리는 우리의 미래는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며, 이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한 우리

들에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한 졸업식 등은 이미 우리가 겪는 현실이다.

6G 시대는 그리 머지않았다. 6G는 이제 독립된 기술, 독립된 비

즈니스가 아니라 미래 모든 산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6G를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인 인

력 양성 등을 통해 미래를 이끌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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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적 가치에 기초한 인공지능(AI) 개발 전략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확보하고 각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관련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며 

AI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2021년 발표한 인공지능합동계획 개정안1)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신 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유럽적 가치와 윤리에 따른 AI 개발·활용을 위한 정책 목표 및 EU 내 회원국 간 

공동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강주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벨기에(브뤼셀)거점 소장] 

EU의 인공지능 전략 현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AI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AI 

관련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및 법안,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의 인공지능 전략(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 2018)2)  

▲인공지능합동계획(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8)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기준(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2019)4)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0)5) ▲인공지능법안(A Proposal for an 

AI Regulation(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1)6) ▲인공지능

합동계획 개정안(Coordinated Plan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1 Review)7)

이 중 2018년 발표된 인공지능합동계획은 

EU 내 협력, 투자, 정책 조율 및 회원국별 

AI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AI 

분야에서 EU 차원의 방침과 목표를 최초

로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회원국은 국가 

AI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유럽 

내 AI 관련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

를 가져왔다. 

W I T H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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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표한 인공지능합동계획 개정안은 2018년 합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포함해 새롭게 대두된 글로벌 기술혁

신 환경을 고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유럽 각

국의 공동 활동을 제시했다. EU는 이를 통해 인간중심, 지속가능성, 

안전성, 포괄성 및 신뢰성과 같이 유럽의 가치와 윤리에 기초한 AI의 

개발·활용을 위한 4대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개정안에 제시된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AI 개발과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② 실험실-시장 모든 단계에서의 우수성 확보 

③ 인간과 사회를 위한 AI 구현 

④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  

인공지능합동계획 개정안 주요 내용

AI 정책 개발과 이행에 있어 EU 내 회원국 간 일관되지 못하고 파편화

된 정책 추진은 AI의 도입을 늦추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도전과

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와 회원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

다. EU 내 일관된 AI 정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합동계획 개정안은 변화된 정책과 환경을 반영해 

유럽의 AI 개발 추진 현황과 계획, 앞으로 EU와 회원국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공동 노력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팬데믹 사태 이후 EU 경제와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고 AI 활용 분야에서 EU가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

해 AI 개발 투자를 가속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EU 내 정책적인 

조율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 나아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RRF)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과 기금에 동원된 EU 예산을 활

용해 공공·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회원국 

간 투자정책을 조율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구체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과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우선, 정책 조율 및 정보 공유와 관련해 

EU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AI 전략을 도

입하거나 개발 중이며, 기존에 수립된 국

가전략에 AI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

한 국가별 AI 전략 수립은 회원국과 EU 

집행위 간에 체계적인 정책 공개와 정보 

교환으로 이어지며, 부문별 주요 우선순

위를 정립해 정책 조율, 공동 노력 및 협력

사업 추진으로 연계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AI 정책 간 

시너지를 통해 회원국의 AI 전략 성과 확

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합동계

획은 회원국의 전략 및 정책을 국가와 지

역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책 이행과 관련된 정보가 원활하

게 공유돼야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수 사례, 정책 추진 전략의 

공유,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EC는 3개의 전문가 그룹을 도

입해 데이터 수집, 기술 개발 모니터링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① AI 고위전문가그룹은 AI의 윤리적인 측

면을 담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기

준, 정책 및 투자 권고안, 평가 항목 등 관

련 보고서 발표

② EU 노동시장에 미치는 디지털 전환의 

MARCH

1)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coordinated-plan-artificial-
intelligence-2021-review

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3A2018%3A237%3AFIN
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

TXT/?uri=CELEX%3A52018DC0795&qid=1642067221216
4)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d3988569-0434-11ea-8c1f-

01aa75ed71a1
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DC0065&WT

_mc_id=Twitter
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623335154975&uri=CELEX%3

A52021PC0206
7)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coordinated-plan-artificial-

intelligence-2021-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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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관련 고위전문가그룹은 AI 도입에 따

른 업무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과 업무수행 방식 제안

③ 신기술·법적 책임 전문가그룹은 AI 및 디

지털 기술의 법적 책임을 다룬 보고서 발표

이외에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운송,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그룹도 활용하고 있

으며, 2018년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기

획해 창설된 AI Watch의 모니터링 활동, 

유럽통계청의 데이터 수집 활동, 공공 서

비스 혁신 플랫폼, 최첨단 산업기술 프로

젝트 등을 통한 AI 개발, 도입 및 활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연합(AI 

Alliance)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쳐 AI 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합동계획은 향후 이러한 모니터링과 데이

터 수집 활동이 유럽과 글로벌 차원의 연

계를 통해 강화돼야 하며, 주기적인 모니

터링을 위한 EU 차원의 새로운 방법론과 

평가 지표도 제안하고 있다. 

현재 EU 차원에서는 AI 및 유럽 산업 디

지털화그룹이 합동계획의 개발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으며, 2년마다 모여 개별 회원

국의 주무 부처, 산학연, 시민사회 활동 현

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그룹과 

집행위는 심도 있는 정보 교환과 EU 차원

의 협력 활동을 지원해 EU의 전반적인 AI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해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접근 경쟁은 그야말

로 치열하다. EU는 유럽의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동계획을 통해 ‘유럽 공동 데이터공간’ 창설을 

제안,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려 했으며,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있어 일

반데이터보호규정(GDPR)8)의 준수를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여

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2020년 유럽데이터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9)을 발표해 유럽 단일시장 구축, 데이터 공유 촉

진, 개인정보 보호 등 유럽적 가치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규정을 제시

했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동시에 

데이터거버넌스법안(Data Governance Act, 2020)10)을 통해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중립적인 플랫폼, 데이터 접근성, 양질의 데이터 확보

와 데이터 공유 표준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향후 집행위는 해당 법안을 수용해 민간 차원의 데이터를 B2G 

(Business to Government)로 확장해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집행위가 

2021년 발족한 유럽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고, 유럽 데이터공간 혹은 개별 회원국

의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원국은 디지털 유럽 프로그

램(Digital Europe Programme), 유럽 연결 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 및 유럽 건강데이터공간 구축을 위한 EU4Health와 

같은 EU 프로그램의 기금을 활용해 산업 분야별 활동을 촉진할 수 있

다. 협동계획은 회원국이 EU의 RRF 등을 통해 차세대 클라우드와 첨

단 기술 부문의 투자를 유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 컴퓨팅 역량 강화와 관련해 AI는 사회와 경제에 막대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데이터 가용성 확보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집행위는 AI를 위한 

차세대 데이터 처리 컴퓨팅 역량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EU는 컴퓨팅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AI 하드웨어 개발

을 위해 높은 에너지효율과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AI용 첨단 칩 설계 및 생산 역량 강화 프로젝트

를 진행 중이다. 국가 차원에서 회원국은 관련 인프라 개발 및 전문가

그룹을 통해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경제회복기금을 활용해 AI 

관련 프로세서 및 첨단 칩 부문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W I T H

8)  https://eur-lex.europa.eu/eli/reg/2016/679/oj
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93073685620&uri=CELEX%

3A52020DC0066
1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PC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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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AI를 지원

하며, 스타트업 유럽과 혁신 레이더를 통

해 스타트업의 사업 규모 확대, 기술 협력 

및 매치메이킹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간과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구현

AI의 도입과 활용은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

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I는 의료, 

에너지,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중요한 문제

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

다. 한편 EU는 AI가 인권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고려해 인공

지능백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

계 구축을 제안했다. 

우선, AI 기술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해 합동계획은 AI 생태계 구축을 위

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기술 보유 전

문 인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비

기술적 AI 역량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양

극화와 국가 간 경제 불균형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연합공동연구센터(JRC)는 교육 프로

그램과 기관을 통해 디지털과 AI 역량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각국의 AI 전략은 해당 국가의 상황

에 맞게 개발돼 관련 디지털과 AI 관련 정

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한편, EU 차원에서 집행위는 2020년 디

지털 교육 이행계획안(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11)을 도입해 디

지털·AI 교육 활동의 범위를 확장했다. 

연구실에서 시장까지, 전 단계에서의 우수성 확보

AI 부문의 연구개발(R&D)은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분명한 정

책 목표와 충분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유럽은 AI 개발 전 단계에서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그룹과의 협력  AI 개발에는 집행위, 회원국, 민간 및 

공공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EU는 유럽 파트너십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 정책을 조율해 자원

을 동원함으로써 여러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호라이즌 2020 파트너십은 빅데이터, 로보틱스, 고성능 컴

퓨팅 등 여러 AI 관련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촉진한다. 향후 집행위는 

다양한 공동 기획 파트너십을 제안해 AI, 데이터, 로보틱스 등 여러 분

야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 사업(EuroHPC 

JU)의 예산을 확충해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 역량 동원  EU는 민관 협력 전략 외에도 기초 및 응용연구 역량과 

인적 역량 강화에 투자를 지속해 왔다. 호라이즌 2020을 통해 5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AI 역량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학연 협력 강화와 시

너지 확대에 노력해 왔다. 향후 집행위는 유럽을 위한 ‘인공지능 등대

(AI Lighthouse for Europe)’를 추진해 유럽 연구기관연합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2021~2022) 예산을 기반으로 AI 역량

센터를 추가 개설하는 등 연구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회원국 역시 AI 역량센터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실험 및 검증환경 제공  EU는 AI의 시장 도입을 위해 기술 성숙도를 시험

할 수 있는 실험 검증 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허브를 통해 

전문지식 공유, 관련 인프라 접근성과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 등을 제

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주문형 AI 플랫폼은 중소기

업과 공공 부문의 관련 자원 접근성을 높이는 창구 기능을 제공한다. 

향후 집행위는 기존의 이러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회원국은 EU

의 예산 지원에 참여하거나 이를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우수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규모화  집행위는 AI·블록체인 투자 및 지원 프로그

램, 유럽혁신위원회(EIC) 및 유럽혁신기술연구소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고위험·혁신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집행위는 

유럽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1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

TXT/?uri=CELEX:52020DC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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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 코드 위크(Code Week)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AI 교육 과정을 개

설한 산학연에 재정을 지원해 인간 중심 

AI와 공공 서비스에서의 활용을 위한 교

과 과정을 기획했다. 

향후 집행위는 이행계획안에 따라 AI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지침을 개발해 

관련 교육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함양하

고, 가치 기반 교육 방법을 확대할 예정이

다. 또한 기술 역량 향상과 인재 양성을 지

원하기 위해 마리퀴리프로그램(Marie 

Sklodowska Curie Actions)과 같은 연

구 및 학술 교류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과 디지털 유럽 등 다양한 EU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개별 회원국은 AI 전략을 재정비해 관련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 및 확장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집행

위와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포용

성·다양성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AI 활

용과 관련해 우수 사례를 교환하고, RRF

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을 지

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AI 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정책 

개발과 관련해 AI 기술은 사이버보안 시

스템의 위험 감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

며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사이버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AI와 같은 신기술 도입에 따르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EU 집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중이며 윤리, 기본권, 평등권, 규제 

제도, 지식재산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고 있다. 

AI 도입에 따른 기본권과 윤리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창설된 AI 고위전문가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기준을 

제정했으며, 집행위는 인공지능백서를 발표해 기본권 보장, 책임소재, 

안전규제 개정과 관련한 법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0년에 

디지털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Cybersecurity Strategy for the 

Digital Decade)12)을 발표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EU 사이버보안국(ENISA)을 창설했다. 지식재산권과 지적 

창작 활동에 대한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서는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으

며, EU의 AI 정책 개발 접근 방식을 유럽적 가치와 윤리를 중심으로 재

정립했다. 

2021년 제정된 인공지능법안은 AI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다루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요구되는 법률 및 윤리적인 조건을 기술했다. 또

한 법적 책임 제도를 제안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 범위

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집행위는 유럽표준화기구와 협력해 규제 제도와 기존 산업표준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 및 산업별 보안운영센터를 설립한 후 다국적 협

력 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AI 부문에서 EU 산하 기구 및 관련 기관과

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EU의 규제제

도를 도입하고, 유럽표준화기구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비전 제시와 관련해 현재 

국제 차원에서 유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EU 집행위, G7, G20 등이 모두 AI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등의 

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JOIN:2020:18: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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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도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 비전을 제시해 AI 분야에서 

유럽의 기준과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AI 글로벌 파

트너십,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유

럽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집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양자 간, 다자 간 및 글

로벌 차원의 논의를 지속할 것이며, 글로벌 AI 표준 제정 및 지식재산

권, 합작 투자 등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

은 국제 교류를 통한 우수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련 글로벌 프

로그램에 지원해 유럽의 AI 가치관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

코로나19 이후 AI 기술이 백신 개발, 진단 시스템 개선 등 인류 전체에 

기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AI 도입을 통해 로보틱스, 공공행정,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EU는 인공지능합동계획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개 주요 부문을 AI 활용 영역으로 특정하고 나아가 유럽 

그린딜, 코로나19 대응, 환경 및 보건 부문에서의 실행 조치를 정의했다. 

특히 AI 기술을 EU의 기후중립 목표,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환경 및 기후 부문  AI 솔루션은 EU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기후중립, 유

럽 그린딜 목표 실현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유럽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전환,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공, 탈탄소화, 혁신 솔루션과 같은 경로를 제시한다. 향

후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유럽 및 유럽 그린딜과 같은 EU 

프로그램의 지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AI 솔루션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AI의 R&D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개발된 솔

루션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및 기후 부문에서 유럽 공동 데이터공간을 구축하고 친환

경 AI 정책과 AI 주요 활동지표 개발을 추진해 AI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국가 차원

에서 회원국은 관련 정보 및 정책 이행 결과를 공유하고 EU 프로젝

트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친환경 AI 교육 과정을 편입해 국가별 친

환경 AI 도입 지침 및 평가법 등을 개발·활용할 수 있다.  

 보건 부문  EU는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와 

보건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

으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난 몇 년간 이 

부문은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로 인해 보건 및 의료 부문에서 AI 기술이 

실전에 빠르게 배치돼 EU와 회원국 간 AI 

개발 협력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

다. 한편, 의료 데이터 처리에 AI를 활용하

는 것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EU 규

정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개발·도입돼야 

한다. 보건 부문에서 AI 기반 진단 및 치료

법 개발을 추진 중이며, 유럽의료데이터공

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및 

MyHealth@EU 사업과 같이 AI를 활용

해 데이터 구축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집행위는 의료 부문 AI 기반 시스템 

가속화에 AI를 활용, 유럽의료데이터공간 

구축과 제약산업 혁신역량 강화, 의료산

업 기술 개발 촉진, 의료정보 공유 및 연계 

인프라 개발, 보건 부문 AI 기반 디지털 트

윈 개발 지원, 100만 명의 유전체 분석을 

추진하는 계획(1+ Million Genomes’ 

Initiative)과 같은 의료 부문 AI 개발 프

로젝트 지원, 개인형 맞춤의료 등 AI 기반 

진단 및 치료 시스템 R&D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회원국은 관련 유럽 정책

에 참여하고, 의료 부문 종사자의 전자의

료서비스 숙련도 향상 및 자체적인 R&D

를 통해 코로나 대응 역량과 의료산업 역

량을 강화할 것이다.  

 로보틱스 부문  AI 기반 로보틱스는 유럽의 개

방형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코로

나19는 국제 경제와 산업 전반에 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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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로보틱스 부문의 자동화는 EU의 핵

심 가치사슬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로보틱스 부문은 AI 

기반 로봇의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EU의 로보

틱스산업과 인간과 로봇 간 상호작용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전

망이다. 

한편, 인간-로봇의 상호작용 증가는 물리적 사고와 위험을 방지하는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한다. 유럽은 관련 산업과 R&D에 있어 선도적 

위치에 있으므로 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R&D 지원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요구

되며 신뢰성, 일자리 구조 변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향후 EU는 실험검증시설 구축, 디지털 유럽, 유럽 그린딜, 유럽 AI, 

데이터 및 로보틱스 파트너십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로보틱스 연구

혁신과 표준화를 지원하고 로보틱스 솔루션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AI 전략을 기초로 로보틱스 투자계획

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공공 부문은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

며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최초 수용자로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공공 부문의 AI 수요는 유럽의 가치를 기초로 한 AI 개발을 촉진하

고, 전체적인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출시된 AI 솔루

션 중 다수가 공공 행정을 주요 시장으로 개발 중이며, 실제로 집행위

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AI 기반 문서 번역 포털인 

eTranslation은 이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다. 

한편, AI의 공공 부문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 조달, 인적 역량 및 시스

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위는 AI 도입 프로그

램을 제안해 공공기관을 지원하고자 한다. AI 활용을 위한 공공 조달 

추진은 궁극적으로 산업계의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공공 조달 관련 당국과 유럽 산업계와의 대화를 장려하고, 회원

국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 사례에 기반한 AI 활용을 지원할 예정

이다. 또한 관련 데이터공간을 활용해 EU 내 공공 조달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회원국 간 상호 학습과 정보 교류를 장려해 다양한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EU와 회원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소단위 행정구

역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주문형 AI 플랫폼을 

제공해 시민의 AI 기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은 국

가 차원에서 RRF를 활용해 각국의 여건에 

맞춰 AI 시스템을 도입한 후 행정절차 간소

화, 정책 결정 지원,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한편 행정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 등을 시행함으로써 디지

털·AI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이민, 난민 부문  EU 회원국은 AI가 사

회질서 유지, 테러 혹은 범죄 대응 등 사회

가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

용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내무와 안보 분야에서 AI의 활용은 민주

주의의 원리와 기본권 보장 같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 

EU는 대테러 어젠다를 통해 AI 기술을 활

용, 테러 위협을 방지하고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유럽형사

경찰기구(Europol)가 테러와 범죄 위협에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기

관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밖에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통해 지능형 범죄 대응에 AI

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집행위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기반으

로 관련 부문 데이터공간 구축을 추진 중

이며, 사법기관이 AI를 활용해 데이터 분

석 등 사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경 통제, 입국 

심사, 검문 등에 AI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U와 회원국은 안보 부문에서 EU 

내 공동 협력을 지속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범죄 예측 및 대응 노력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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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부문  AI와 자동화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주요 동력으

로 운송의 효율성, 안전성, 교통량 최적화, 상호운용성 증진 등의 측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자율주행이

나 화물 운송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U는 다양한 성명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모빌리티에 활용

할 AI 로드맵과 데이터공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운송 분야 전반에 AI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세부 분야별 

계획을 통해 모빌리티 부문에서의 AI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① 항공우주 : 유럽항공안전국(EASA)은 AI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유

럽항공관제국(Eurocontrol)은 고위전문가그룹(EAAI HLG)을 창설

해 항공 부문의 AI 이행계획을 제안했다. 

② 철도 : 공동연구사업(Shift2Rail Joint Undertaking) 및 혁신 프

로그램을 통해 자율운행열차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미래 

열차 운송 시스템 혁신에 있어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핵심 동력으로 고

려했다. 

③ 내륙수상운송 : EU의 하천환경관리 이행정책을 지원해 AI 알고리

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선박 경로의 최적화, 운송 시간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④ 육상운송 : 무인 차량에 AI를 활용하는 데 따르는 윤리 문제가 제

기되고 있으며, 관련 EU 전문가그룹의 보고서(Ethics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provides Recommendations on Road 

Safety, Privacy, Fairness, Explainability and Responsibility)13) 

를 통해 다루고 있다. 

향후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유럽 클라우드 

연합을 통해 데이터 가용성, 정보처리 기술, 정보 공유 플랫폼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빌리티 부문에서 AI 활

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 로보틱스 같은 분야와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확

보하고 안전성, 투명성 및 사회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부문  농업 부문에서 EU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업은 유럽의 식량 안보, 양질의 식량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농작물 재배 혹은 가

축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지속가

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AI 

기반 농업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며, 지상 관측을 통해 수집한 데

이터는 농업 부문의 디지털화와 AI 도입

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집행위는 2019년 회원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스마트·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

했다. 또한 유럽 그린딜 전략의 일환으로 

‘Farm to Fork’ 전략을 제안해 농가, 유통

업체, 소비자에 이르는 식품 공급 체계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전환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호라이즌 2020 프로

그램은 총 1억7500만 유로를 투입해 농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자

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지원했다. 

향후 집행위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기

반으로 식품 및 농업 부문에서의 AI 활용

을 위한 실험검증설비를 구축하고, 유럽 

데이터혁신허브 및 공동 데이터공간을 통

해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을 기반으로 데이터 파

트너십을 구축하고, 연구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EU 회원국의    
인공지능 전략 추진 현황 

북유럽 4개국을 포함한 EU 국가 중 19개국

이 AI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했으며 핀란드, 
13)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89624e2c-f98c-11ea-

b44f-01aa75ed71a1/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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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키프로스의 경우 개정 절차까지 진

행했다. 한편, 국가별 AI 전략과 이행 정책

은 전략 접근 및 구체화 방식, 목표 분야에 

있어 다소 상이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정

책을 포괄하는 우산형 전략부터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운영 단위 전

략까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우

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몰타와 슬로바키아는 별도의 우선

순위 분야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필두로 한 여러 나라는 기존

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조치를 제시했으며 제조업, 헬스케

어, 농업, 공공행정, 운송, 물류, 교육, 에

너지 부문을 공통으로 강조했다. 그밖에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기상 예측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AI 필요성을 강조한 예

도 있다. 

<표 1>에 명시된 국가 중 덴마크와 리투아

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AI 전략을 

개정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별도의 AI 전

략을 개발하지 않았으나 2020년 디지털 

전략에서 AI 관련 목표를 언급하는 등 AI 

기반 디지털화 정책을 고려하는 나라도 있

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인간 중심, 신뢰

성 높은 AI 등 유럽적 가치 및 윤리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오스트리아는 EU와의 협

력을 통해 기존에 발표한 AI 전략에 유럽

적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며 크로아티아, 

체코 등은 국가 전략에 EU가 발표한 AI 

정책을 반영했다. 루마니아는 EU 기금을 

통해 전략을 개발 중이다. 이들 국가 역시 

EU의 AI 정책이 강조하는 가치와 윤리를 

반영했다. 프랑스는 2차 AI 전략을 통해 

신뢰성 높은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가 진행 상황 발표 시기

오스트리아 준비 중

벨기에 준비 중

불가리아 발표 2020년 12월

크로아티아 준비 중

키프로스 발표 2020년 1월

체코 발표 2019년 5월

덴마크 발표 2019년 3월

에스토니아 발표 2019년 6월

핀란드 발표 2017년 10월

독일 발표 2018년 11월

프랑스 발표 2018년 3월

그리스 준비 중

헝가리 발표 2020년 9월

아일랜드 준비 중

이탈리아 준비 중

라트비아 발표 2020년 2월

리투아니아 발표 2019년 3월

룩셈부르크 발표 2019년 5월

몰타 발표 2019년 10월

네덜란드 발표 2019년 10월

노르웨이 발표 2020년 1월

폴란드 발표 2020년 12월

포르투갈 발표 2019년 6월

루마니아 준비 중

슬로바키아 발표 2019년 7월

슬로베니아 준비 중

스페인 준비 중 2020년 12월

스웨덴 발표 2018년 5월

<표 1> 국가별 인공지능 전략 개발 현황
출처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OM:2021:205: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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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개정된 AI 전략에서 지속가능성, 기후 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유럽적 가치와 윤리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개발

EU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합동계획을 통해 AI 기술과 관련한 EU 

차원의 조율된 정책을 제시하고 기술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노력

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EU의 노력은 글로벌 AI산업에 있어 윤리, 안

전성, 인간 중심 등 윤리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AI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후 2년간 EU 및 회원국이 

추진한 정책은 EU의 AI 개발과 활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리더십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집행위는 회원국과 추진 중인 공

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EU-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정

보 제공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으로 유럽 

각국의 AI 정책 간에 시너지를 일으킬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협력과 조율이 요구

되며 EU의 AI 개발 노력은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략, 정책 및 재정 지

원 프로그램의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EU 투자 프로그램을 위한 협력과 재

정 확보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유

럽 및 RRF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업 간

의 목표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AI 개발·활용에 있어 유럽의 기

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EU 차원에서의 전략 및 계획이 수립

되면서 인공지능합동계획 개정안을 통해 

EU 내 협력과 정책 조율은 물론 유럽적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 AI 개발의 중

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전략을 기초로 EU 및 유럽 각국 차원의 

AI 개발과 도입을 위한 노력이 더 구체적

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AI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또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AI 기

술·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

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며, 나아가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AI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투자 규모(유로) 기간 및 비고

독일 50억 
당초 30억 유로였으나 전략 개정을 통해 
(2019~2025년) 규모 확대

프랑스 15억 (~2022년)

덴마크 2700만 공공 부문 및 헬스케어, 녹색 전환 중심

스페인

6억 (2021~2023년) 국가 예산

33억 민간 투자 동원

스웨덴

6750만
(2020년) 
기술혁신청 AI 프로젝트 지원 예산

5500만
디지털 기술 및 AI 연구혁신 
강화(~2024년) 위한 정부 예산 

네덜란드

6400만 
(2019년) 정부발 AI 연구혁신 활동에 
연간 4500만 유로 배정 계획이나 
실제 집행 규모는 이보다 큼

2350만
(2020년) 네덜란드 AI 연합 민관 
파트너십에 추가 배정

2억7600만 (2021년) 투자 프로그램 확대 추진

핀란드

1억
다양한 플래그십 정책에 나누어 
배정되며, AI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대표적(기간 4년)

830만
(2019~2022년) 핀란드인공지능센터 
(FCAI) 지원 예산

슬로베니아 1억1000만 (~2025년) 국가 AI 전략 초안에 언급

체코 1억2000만
(2019년~) 국가 AI 전략 도입 이후 
체코 기술청, 체코과학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

<표 2> 국가별 인공지능 부문 투자 현황
출처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OM:2021:205: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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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원을 디지털뉴딜에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지털 선도 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 
그리고 데이터기본법

‘디지털 전환’ 속도 높인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뉴딜에 역

대 최대인 9조 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9000억 원, 비대

면산업 육성에 5000억 원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조8000억 원의 재

정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 법령 정

비와 제도 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뉴딜반 회

의를 열어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디지

털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

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혁신 프로젝트’

로, 정부는 지난해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 투자 규모를 49조 

원으로 확대한 디지털뉴딜 2.0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혁신 역량을 총결집

하고 10조8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 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

해 디지털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민간의 혁신 노력이 더해지면

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과 산업 체질 개선, 국민의 삶의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20~2021년 추진한 주요 디지털뉴딜 사업에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약 22만 개 기업 및 기관, 14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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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T H

하면서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데이터댐 

구축과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

가 구축·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 서비스가 생겨나며 

해외 수출, 투자 유치, 사업화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 밖에

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고, 

다양한 행정·문화·교육·보건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DNA 생태계 강화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

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기로 했

다. 이에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 분야 31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관보·지역

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 데이터 21개를 추가로 개방한다. 또한 여

러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한 뒤 12월부터 국가 지식정보를 

그동안의 디지털뉴딜 실적

금융
“내 손안의 금융비서, 흩어진 금융정보를 쉽게 관리해줘요”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 2022년 1월 5일 API 형태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회사, 핀테크 등 34개사 서비스 제공) 

교육 
“교실에서도 스마트한 학습 활동이 가능해졌어요”

전국 31만7000개 교실에 구축된 무선인터넷으로 디지털 학습을 실현합니다. 
- 38만 개 초중고교 교실에 고성능 무선인터넷(2월) 설치 완료, 태블릿PC 21만 대 보급 등 

의료
“병명도 모르던 우리 아이, 인공지능 의사가 진단을 도왔어요”

치매 등 8대 질환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닥터앤서’를 개발했습니다. 
- 2022년 8개 지역 거점병원에 닥터앤서 보급,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수출 추진

문화
“실감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정조의 화성행차, 고구려 벽화무덤 등 박물관이 살아 움직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VR,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체험관에 208만 명(2021년 11월 기준) 체험 

공공 
서비스

“국민비서 구삐가 맞춤형 생활정보를 제공해줘요”

백신접종정보 등 21종의 상담·알림을 민간 앱(카톡 등)으로 제공합니다. 
- 2023년까지 102종의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휴면예금, 국세고지서 등)

일상을 
바꾸는 
뉴딜

경제를 
혁신하는 
뉴딜

안전을 
책임지는 
뉴딜 

인공지능

“데이터댐으로 똑똑해진 AI, 혁신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혁신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 2021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5억3000만 건 구축·개방, 공공데이터 14만7000건 개방 완료
   → 스타트업 ‘펫나우’는 데이터댐을 토대로 반려동물 식별 앱을 개발해 ‘CES 최고 혁신상’ 수상

스마트
공장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불량품이 줄고 생산성이 늘었어요”

스마트 공장 2만5000개가 보급돼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 2022년까지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50%(3만 개)에 보급 완료(생산성 28%↑, 불량률 42%↓)

비대면 
지원

“온라인 판로가 열리면서 매출이 늘었어요” 

컨설팅·홍보·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 10만 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 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6만 개, 스마트 공장 1만 개, 소상공인 32만 개사 온라인 진출 지원 추진 

재난관리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 홍수 피해를 막아줬어요”

원격 수문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1101곳에 설치했습니다. 
- 2022년까지 전국 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1982곳 구축 완료, 모니터링 체계 3060km 구축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꿨어요”

경찰·소방 등과 연계되는 CCTV 기반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했습니다.
- 스마트 시티 플랫폼(108개 지자체) 보급 완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240개) 실증 중 

디지털 
트윈

“3D·영상지도를 지도 앱부터 재난 예방까지 폭넓게 사용해요”

주요 도시 지역(4만7150㎢)에 3D·영상지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 포털(네이버, 다음) 지도 서비스, 홍수 등 재난 시뮬레이션, 지진 피해 예측 등 재난 예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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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AI를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AI 지역특화 지원을 

6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AI 7대 융합 프로젝트와 더불어 부처 협업

을 기반으로 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을 추진한

다.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선도 모델 15개를 육성하며 상반기 세종

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이와 함

께 부산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올해 말 준공하고, 55개 지능

형 박물관·미술관과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 책을 확충

하는 등 행정 영역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

산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 데 이어 7월부터 이를 전

국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

스를 60종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비대면 기반 확충
정부는 올해 초중고교와 대학 및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

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초중고교 전체 학습공간 38만 실에 고

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2월 중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자

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K-MOOC와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온라인 훈련 콘텐츠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도 개발을 완

료한다.

또한 원격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은 병원별 규모와 여건에 맞게 확산하는 한편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과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뷸런스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중소 및 소상공인에게는 급격한 비

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데, 디지털 

소상공인 10만 명을 양성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시장

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곳을 추가로 개설한다. 더불어 스마트 상

점 5000개를 보급하고 개별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등 지

원 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스마트 공방 지원 대상을 1000개로 확대

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 : DNA 기반+신산업 육성

데이터

메타버스 

5G·AI 융합 

클라우드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 구축(약 5800억 원)

•국가중점 데이터 21개 개방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누적) 168개

•‘디지털집현전’ 시범서비스(12월~)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전통문화, 예술, 패션, 게임 
스포츠 등 분야별 제작 지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행정·공공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191종 

2만5000개

3만 개

2579개(누적) 

381종 

430개

(개방)  
381종

(구축)  
691종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개발 지원
(약 380억 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약 170억 원)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약 3200억 원)

•AI 지역특화 지원 확대(1개 → 6개)
  ※5대 권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기획
  (~2022년 상반기) 

•자율주행 유상운송 실시(202년 상반기~)
  -세종터미널~오송, 전기버스 3대 운행 

•공공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약 2400억 원)

•클라우드산업 육성 지원(약 660억 원)

2021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22년

2022년

2149개 행정시스템 전환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 2025년까지 약 1만 개(누적) 전환 목표 

클라우드 바우처 900개,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5개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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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이번 계획에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산업의 집

중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

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

작을 지원한다.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2곳과 실무·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

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행

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 부문의 1만여 개 정

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계별 전환하고, 민간산업 성장을 위

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2149개의 정보시스

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이 중 97% 이상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또한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 개 서비

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바

우처 제공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확산시

키기 위해 24건의 시범·확산 사업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 분야에 AloT 핵

심 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한다.

SOC 디지털화
올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국도의 67%에 대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

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하며 철

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 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사물인터넷

(IoT) 센서를 탑재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

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울릉·신안·통

영 등 국가 어항 3곳에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연내에 구

축한다.

디지털 트윈은 지하 시설물지도를 77개 군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 국도까지 구축 완료하는 한편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예시

1 도구와 자원의 공급 3 사용자 소비·고도화2 서비스 개발

4 글로벌 지향

① (도구) 메타버스 개발도구 개발

⑥ 디바이스 개발·실종

④ 사용자 저작·유통 지원

⑤ 외부 신기능 연동

② (자원) 데이터 구축

디지털 휴먼

3차원 공간정보 

도시정보
(상점·건축·부동산)

공공데이터 

산업용 애셋·데이터 

정부·
지자체 

기업

오감기술 3차원 영상

NFT

관광 여행용

AI엔진

사이클·레저용 의료용

5G MEC

산업용 시각장애인용 

SaaS

블록체인 소비자

서비스 제공 거래·유통

SaaS

블록
체인

PaaS

❶ ❷

❸

③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도시

제조

가상재화

모사 아바타

외부 신기능 연동으로 기존 서비스 내 특별한 기능 생성,
이를 통한 기존 서비스 내 신비즈니스 구현 

쇼핑·커머스

공공

아이템

 실시간 공연 

미디어·교육

의료

동작·음악

방송 중계 

제작도구

제공

API 개발

부가기능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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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와 산단 등에 이를 적용 및 실증한

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확산시

키고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

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

마트 시티 플랫폼을 4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밖에

도 올 12월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항만배후단지

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한다. 조기경보 시스템과 스마

트 홍수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2022년 디지털뉴딜 추진계획 : 분야별 디지털 활용 및 확산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개념도

긴급 차량 정보 습득·대응

차량 내 단말기

C-ITS 센터

급제동

V2VV2V

돌발 상황

노변 센서노변 기지국

12V

I2I

I2C

V2C

C2V

V21

C : Center
V : Vehicle 
 I : Infra 

행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 알림, 상담서비스 21종 → 60종 
     (휴면예금, 
     국세고지서 등) 

시범 발급(1월)
전국 확대(7월) 

의료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확산(3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뷸런스 확산

원격 중환자실, 
병원 내 자원관리 등

교육·문화

•초중고교 교실 WiFi 구축  
  (2022년 완료, 38만 개 교실)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10월~) 
  ※ 교사 학생이 각종 교육자료, 

에듀테크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8개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제공(7월~)

•온라인 K팝 기획공연(6월~)

소상공인 

•디지털 소상공인 10만 명 양성

•스마트 상점(5000개) 보급

•스마트 공방(1000개) 지원

도시·물류 

•스마트 시티 솔루션
   35개 지자체 보급
  ※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20곳) 지원
  ※ 이자 보전 등 지원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오픈(9월) 

국민안전

•재해위험지구(2022년 완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510곳) 

•스마트 홍수관리(2022년 완료)   
  시스템 구축(1982곳)

•하천 모니터링(2023년 완료)  
  체계 구축(3060km) 
  ※ 총 3600km 목표 

44개 : 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간 4개 

8개 
거점병원

수원화성, 
공산성 등 

2개 시도

www.imstars.or.kr

10회, KOCCA 뮤직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 KOCCA MUSIC) 

자부담 완화(30%→20%)
개별 소상공인 신청 허용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과제 수행 전 
스마트화 진단, 이행전략 수립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채널 입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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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뉴딜은 한국판 뉴딜

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

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

해 디지털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본법, 4월부터 시행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기본법이 지난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다. 이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

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2020년 12월 발의돼 과방위(2021년 9월 

14일), 본회의(2021년 9월 28일)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

다. 데이터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

칙에 따라 올해 4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기본법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이 총

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산업 관련 △생산·분석·결

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

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데이터기본법이 공포·의결된 후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

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유관

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데이터산

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데이터 기업은 이번 데이터기

본법 마련이 전후방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산업은 물론이고 전 산

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 공

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기

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기본법은 범

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종

합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했다. 이

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

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

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데이터 거래·분석 제공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

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

에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 제공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관련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

성과 함께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가 확대 

양성된다.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

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한다. 데이

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

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를 운

영하며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이 조성된다. 데

이터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

시장의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자산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

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

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과 관련한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 본 콘텐츠는 정책브리핑을 토대로 작성됐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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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을 뽑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700MPa급 철근 활용 내진용 철근콘크리트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700MPa급 철근을 활용한 철근콘크리트를 개발, 

초고강도와 저항복비를 동시에 만족하는 내진철근 합금설계 기술을 활용해 특수 내진용 SD700S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현대 내진 건축물에 적용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원가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영예의 신기술 부문 장관상에 선정됐다. 

INDUSTRIAL  TECHNOLOGY  

AWARDS
  이달의 산업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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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T E C H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장관상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다  
2016년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확대 및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강도 내진 철근 및 

생산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이준호 교수가 

국내 최초로 700MPa급 철근의 내진 성능 확보와 초고강도 내진 철근의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해 국내 철근 생산 기술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범진             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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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기술 개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

되는 계기가 됐다. 

2014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중 34%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라 재건축을 통한 

How to 
업체별로 조업 환경이 달라 자체 기술로 개발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불량 

제품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업체로부터 조업 데이터를 받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을 수

행했으며, 조업 조건 중 문제가 되는 구간을 찾아 개선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적중해 요구되는 물성

의 제품을 순조롭게 생산할 수 있었다. 

사 업 명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금속재료                           

제 품 명  초고강도 특수 내진 철근   
 (SD600S, SD700, SD700S)                                          

개 발 기 간  2016. 7. ~ 2021. 4. (58개월)                                                                   

총 정부출연금  6,950백만 원                                                                                                       

개 발 기 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3290-1132, lipt.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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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700MPa급 철근 활용   
내진용 철근콘크리트 개발

이준호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 중인 공초점주사현미경을 이용한 고온인장시험 및 미세조직 실시간 관찰장비. 
철강재의 고온 변형에서의 조직 변화를 실시간 관찰할 수 있어 강재 개발에 유용하다.

사회 안전 확보 대책 마련과 함께 특별히 소재적 측면에서 

재건축 단지의 고층화와 내진설계를 의무화해 고강도의 특

수 내진 철근 개발 및 생산 기술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히 요

구됐다. 

또한 본 연구과제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기 전, 시판 중인 

철근의 품질조사 결과 해외 수입 제품에서 한국공업표준규

격(KS)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 제품이 다수 발견되면서 

저가 불량 수입 철근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서라도 국내산 철근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요구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국내 철근 생산 기술

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발 총괄책임자인 이준호 교수

는 “본 사업은 이러한 국가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대기업

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동 융합 연구를 진행한 우수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신공학관












































































































